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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알리미로 
보는 고교 선택 07

성별 학생 수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요즘 고등학교는 개성이 강합니다. 교

과특성화(중점)학교, SW선도학교, AI

중점학교 등은 물론 선택 과목의 선택 폭, 자

율·동아리·진로 활동의 특색까지 다릅니다. 

수업·평가의 특징도 제각각이죠. 진학 전 학

교 알리미의 공시 정보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

습니다. 고교 선택에 도움이 될 학교 알리미 

활용법, A부터 Z까지 안내합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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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의 성비를 알려주는 항목. 남고, 여고, 공학 등 학교의 특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성별 학생 수란?

교내 구성원 
성비로  
학습 경향 
가늠하기

     관심 학교 성별 학생 수 확인하기 MISSION 

학교 알리미에서 관심 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확인해보자.   

STEP 1    학교 알리미 접속 후 ‘관심 학교’ 입력! 

학교 알리미에 접속해 메인 페이지에서 관심 학교를 입력한다.  

내일고

STEP 2    개별 학교 창 열고 ‘성별 학생 수’ 클릭  

관심 학교 정보 창을 열고, 아래로 스크롤한다. 

공시 정보 중 ‘학생 현황’ 탭에서 ‘성별 학생 수’를 클릭한다.  

성별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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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학습 성향과 함께 살펴보세요  SOLUTION

학교 알리미에서 학교별 성비는 개별 학교는 물론, 

거주지와 전국 평균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확인하는 이유는 교과 성적과 관련 깊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성실한 여학생이 많은 학교

는 높은 등급을 얻기가 쉽지않고, 남학생이 많은 학

교는 수학·과학 교과에서 여학생이 선전하기 어렵

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여학생은 공학이나 외

고, 남학생은 남고 혹은 남학생 비율이 높은 자사고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의 성별과 지망 학교의 성

비를 일반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섬세

하고 꼼꼼한 성향이나 거친 언어나 신체 접촉을 불

편해하는 남학생이라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

에서 쉽게 적응하고 학업 성과도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 

순간 집중력이 좋고 목표 의식은 뚜렷하나 덜렁거

리는 성격이라면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적은 학교에

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즉 성별을 떠나 개별 학생의 성격과 학습 성향이 장

점으로 발휘되거나, 덜 취약할 환경을 살피는 데 참

고하라는 조언이다.  

More tip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교육과정이 자리 잡으면서 성비로 교과 등급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교 간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생들의 선택권도 차이 나기 때문. 현재 일반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진로선택 과목은 A·B·C로 성적이 달리 산출되는데 학교마다 편성 

비율이 제각각이다. 이공 계열 선호 심화로 지역·학교 유형을 불문하고 수학·과학 교과 

선택자가 늘어 성별에 따른 과목 선택 차도 약화되는 추세다. 과거에 비해 변수가 많아진 

만큼, 성비를 교과 등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아닌 학내 면학 분위기나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선택 과목 
변수 고려해야

여자 482명(43.3%)

남자 631명(56.7%)

� (단위: 명, %)

구분
2021학년

남 여 계

학생수 631 482 1,113

비율 56.7 43.3 100

구분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강동구 56.6 43.4

서울시 51.2 48.8

전국 52 48


